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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보행통

행에영향을 미치는근린환경특성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서울시 424개 행정동, 240,864명

의 통행데이터이며, 임의절편로짓모형을이용하여 분석을수행하였다. 분석결과보행통행은전체통행의

약 33.40%를 차지하는 것으로나타났으나 보행통행 비율에있어서는 행정동별로 3.2~56.7%까지 큰차

이를 보였다. 이어서 지역주민들의 보행통행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결과개인의 사회경제적특

성과 함께 주거유형, 토지이용혼합이 보행통행에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린의 블럭크기

가 작을수록 지역주민들의 보행통행이늘어나는것으로 나타났으며경사가 심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보행통행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가구통행실태조사, 보행통행, 근린환경특성, 임의절편로짓모형

ABSTRACT：This study analyzes neighborhood environments to influence on residents’ walking trips 
using the data of 2010 household travel diary survey in Seoul Metropolitan Area. 240,864 subjects 
from 424 neighborhoods in Seoul was selected as the final sample, and a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by applying Random Intercept Logit Model. The results shows that walking trips account 
for 33.40% of whole travel trips, there are huge differences among neighborhoods from 3.2% to 
56.7%. In addition, the results shows that neighborhood’s environments have influenced on walking 
trip, i.e. a high level of landuse mix in a neighborhood and housing type affect residents’ walking 
trips. Also, residents show a high level of walking trips in a neighborhood with small blocks, and 
residents have less walking trips in a region with a steep slope. 
Key Words：Household Travel Diary Survey, walking trip, neighborhood’s environments, random 
intercept logi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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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보건 분야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을

통해운동강도가낮더라도매일반복되는정기적

인신체활동이건강유지를위해중요하다는것이

밝혀지고 있다(Frank and Engelke, 2001).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주거지 주변의 운동장이나 헬스

클럽을이용하여정기적으로운동을하는것이가

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 부족,

비용등의이유로인해모든주민들을운동장이나

헬스클럽으로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데 문

제가 있다. 실제 한 통계결과에 의하면 전체 미국

인 중 15%만이 보건 분야에서 건강을 위해 제안

하는 활동량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5%는정기적인운동을통한것이었고 5%

는보행과자전거이용을통한것이었으며, 나머지

5%는 기타활동을 통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이유로인해보행활동이 건강증진의

측면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즉, 주민들의 보

행활동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증진

을위해필요한신체활동량을충족시킬수있다는

것이 주요주장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 Sallis et

al.(1998)은 보건 분야의 연구가 보행활동을 촉진

하는물리적도시환경과시설, 그리고프로그램에

대한연구로전환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으며, 미

국 보건협회에서는 건강을 위해 1주일에 약 150

분, 하루 30분 이상의 보행활동을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도시환경과주민보

행활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시작되

고있으나실증적인연구결과는많지않으며특히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통행행태 측면에서 보

행통행과보행량에초점을맞춘연구는거의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부 지역에

대한설문조사를토대로연구가진행되고있어분

석결과를일반화하여적용하는데는한계가있다.

이에본 연구는서울시를 대상으로지역주민들

의보행행태에영향을미치는근린환경요인을실

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행통행을 활성

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

이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세

가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서울시를 대상으로 가구통행실태조사

(2010)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보행통

행패턴을분석한다. 보다구체적으로는보행통행

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보행통행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

석한다.

둘째, 보행활동에영향을미치는근린단위계획

요소를 도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이용, 도시형태, 가

로환경에 대한 계획요소이외에 근린안전성(교통

안전성 및 범죄안전성) 관련 계획요소를 추가하

여 분석을 수행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보행통행(보행수단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특성을 분석한다. 구체적

으로는 다수준분석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보

행통행(보행수단선택)에영향을미치는근린환경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들의 보행통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을 제안한다.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근린환경과 보행통행의 상관관계 연구  97

Ⅱ.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근린환경과 주민 보행활동의 상관관계

보행은 가로환경뿐만이 아니라 보행목적지의

종류와 수, 주요시설까지의 거리, 그리고 가로네

트워크 등 여러가지 물리적 요소의 복합적인 상

호작용에의해영향을받는행위이다(Moudon and

Lee, 2003).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보행활동은 현

재살고 있는 근린의 토지이용, 도시형태, 가로환

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근린의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보

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계획요소는 주

거밀도와 토지이용혼합도이다. 주거밀도는 많은

보행 관련연구들에서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에서 주거밀도가 높을수록

지역주민들의 보행량이 늘어난다는 실증적인 연

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일반적으로보행을유발하는시설은주

거시설보다는 상업시설이며 따라서 고밀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거용도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질경우 보행을 유발하는 비주거용도에 대

한접근성이떨어지기때문에 보행활동이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울과 같은 고밀의

주거환경에서는 주거밀도가 높아질 경우 보행환

경의질이떨어져오히려보행활동이위축될가능

성도 있다(이경환․안건혁, 2007). 실제 미국 이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De Bourdeaudhuij

et al., 2003; 이경환․안건혁, 2007)1)에서는 주

거밀도와 보행활동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비해 근린 내에 주거, 상업, 업무등의 기

능이 복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보행유발시설

이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근린스케일에서 토지이

용혼합도가 높아질 경우 통행수요를 내부화함으

로써보행수단선택가능성이높아진다(이경환․

안건혁, 2008a). 따라서 행정동 내 주거, 상업, 업

무등의 기능이 복합되어 토지이용혼합도가높아

질수록 보행통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근린의 도시형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보

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는 근린의 블럭

크기와 교차로수밀도, 가로의 연결성 등이다. 제

인 제이콥스(1961)는 보행친화적인 가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의침투성을높이고 가능한

소규모 블록으로 계획함으로써 보행자의 경로 선

택가능성을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경환․

안건혁, 2008a).

이와같은제이콥스의아이디어는오늘날신전

통주의 계획이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뉴어

바니즘이론을 지지하는 계획가들은 근린의 교차

로수밀도가높고블록의크기가작아질수록목적

지에 도착하는 시간과 거리가짧아지고 목적지까

지 가는길의종류도 다양해지기때문에 차량 통

행에비해보행선택가능성이높아진다고주장한

다(Frank and Engelke, 2005). 실제 근린의 블록

크기가 작을수록 보행활동이 늘어난다는 연구결

과가 서구에서 이루어진몇몇실증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경

환․안건혁, 2007;이경환․안건혁, 2008a)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근린의 블

록크기가 작을수록 지역주민들의 보행통행이 늘

1) De Bourdeaudhuij et al.(2003)은 벨기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경환․안건혁(2007)는 서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98  서울도시연구 제15권 제3호 2014. 9

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근린의가로환경은주거지역에서가로디자인의

질을결정하는요소로국내보행관련연구들에서

는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로 언급되고 있다(이경

환․안건혁, 2008a).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로환경 요소에는 보도의 폭과

질, 횡단보도의 수, 건축물의 입면형태, 경사도2)

등이포함되며 최근 연구(Doyle et al., 2006)에서

는가로의안전성또한중요한계획요소로다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가로환경의 경우 보행 활동을

유발하기보다는 보행활동의질을높이기 위한 요

소로써 지역 주민들의 보행활동에직접적으로 영

향을미치는요소는아니라는지적도있기때문에

가로환경 요소가 실제 지역주민들의 보행통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분석이 요

구된다(이경환․안건혁, 2008a).3)

2. 선행연구 검토

1990년대뉴어바니즘이론등의계획개념이도

입된이후근린의물리적환경과주민보행활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

를중심으로높아지기시작했으며이후다양한실

증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rank and Pivo

(1994)는 미국워싱턴주 Puget Sound 지역에 대

한 분석을 통해밀도와 토지이용혼합도가 증가함

에 따라 대중교통 통행과 보행 통행이 늘어나는

것을확인하였으며, Handy(1996)는텍사스지역

을대상으로한연구를통해교외주거지보다전통

주거지에서 주민들의 보행빈도가 높고 도시형태

가 보행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밝혔다. 또한 워싱턴 지역을 대상으로 한

Frank and Engelke(2005)의 연구에서는 주거밀

도가높고 교차로수가많으며 상업지역 용적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일수록 보행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애틀 지역을 대상으로 한

Lee and Moudon(2006)의 연구에서는 주거밀도

가높고 근린상점, 음식점등 보행 유발시설이많

으며 블록의 크기가 작고 보도의 길이가 길수록

지역 주민들의 보행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위의 연구들이 주로 서구(특히 미국) 도시를

대상으로한연구임에비해관련연구들이국내에

서도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이경환․안

건혁(2007)은 서울시 40개 행정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린의 토지이용혼합도, 근린공원의접근성,

하천접근성, 교차로수밀도, 가로의연계성, 근린

의경사도등이지역주민들의보행시간과상관관

계를 가짐을 밝혔으며, 이경환․안건혁(2008a)은

서울시 12개 행정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린의

토지이용혼합도, 보행환경의 질, 교차로수 밀도,

근린공원까지의 거리, 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

등이지역주민들의보행활동에영향을미침을밝

혔다. 또한박소현외(2009)는서울시 4개행정동

에대한분석을통해주민들이인지하는근린환경

과 보행만족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실증적

으로분석하였으며, 서한림외(2011)는서울시북

촌지역 30대, 40대 주부 2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주민들의 보행패턴

2) 하지만 가로환경을 구성하는많은 요소들은 건축물의외관, 보도의종류와 같이 미세한디자인 요소들이많아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환경 평가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의 범위가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박소현 외, 2006).

3) 미국의주거지역을대상으로한Handy(1996), Lee and Moudon(2006) 등의연구에서는주민들의보행량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소는토지

이용과 시설접근성 등의 요소이며 가로환경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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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분석하고보행빈도가높게나타나는가로의물

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주로

근린의 토지이용과 도시형태, 시설접근성, 가로환

경 등이 지역주민들의 보행시간, 보행경로 등에

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를도출하고있다. 그러

나통행행태측면에서보행통행및보행량에초점

을맞춘연구는많지않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

이 일부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가구통행

실태조사(2010)를이용하여서울시 424개행정동,

240,864명의 통행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며

특히통행행태측면에서보행통행선택및보행량

에초점을맞춰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기존의분석에서주로활용되고있는토지이

용, 도시형태, 가로환경 등의 계획요소이외에 근

린안전성(교통안전성 및 범죄안전성) 관련 계획

요소를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기

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Ⅲ. 분석의 틀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가구통행실태조사(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보행통행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근린의물리적환경특성에대한

데이터구축을위해서울시수치지도와2010년서

울시 통계연보, 2008년 서울시 건축물 과세대장,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근린단위 계획요소에 대한 자

료구축등이용이할것으로판단되어서울시를연

구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의

경우 서울시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

루어졌으며, 조사된 전체 통행수는 611,550 통행

(trip)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출발지 또는 도

착지가 거주지인 경우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으

며, 이를 통해 도출된전체 분석대상은 240,864명,

555,759 통행(trip)으로 나타났다.

2. 각 영역별 측정방법

먼저개인의사회경제적특성을 나타내는변수

로는 나이, 성별, 소득, 직업, 차량소유 여부, 주거

유형을이용하였다. 이중에서직업은직업분류표

를 기준으로 전문직/사무직, 판매직/서비스직, 일

반노무직, 학생, 기타직업으로 구분하였다.

이어서지역주민들의보행통행에영향을미치는

근린단위 계획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Frank and

Engelke(2001), Lee and Moudon(2006), Doyle et

al.(2006), 이경환․안건혁(2007, 2008a) 등의 연

구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보행통행에 영향을 미치

는 근린단위 계획요소를 도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측정항목은 <표 1>과 같다.

각변수들은서울시수치지도와 2008년서울시

건축물 과세대장, 2010년 서울시 통계연보, 서울

지방경찰청 내부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분류 측정항목

토지이용 주거밀도, 토지이용혼합도, 직주균형지수

도시형태 교차로수 밀도

가로환경
범죄 발생률,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

CCTV 설치율, 경사도

<표 1> 근린의 물리적 환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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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특성은 2008년 서울시 건축물 과세대

장의용도분류를기준으로크게 주거, 상업, 업무

3가지용도로 분류하였으며 토지이용혼합도를 나

타내는 변수로는 주거, 상업, 업무용도의엔트로

피(Entropy) 지수를이용하였다.4) 엔트로피지수

는 최근에 토지이용혼합이 교통수단선택과 보행

활동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연구에서많이이용

되고 있는 개념으로 어떤집단이 서로 다른유형

들에속하는개체들의집합으로구성되어있을때

각유형들의분포가균등한가혹은소수의유형이

지배적인 비율을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

다(임주호, 2006). 엔트로피(Entropy) 지수의 구

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 식과 같다.

 ln

  



 × ln 

위식에서  는 i 용도의비율을나타내고, 는

용도의종류수를나타낸다. 이론적으로엔트로피

지수는 0과 1 사이의값을 가지게 되는데, 측정하

고자 하는 대상 지역이 단일한 용도로 구성되어

있으면0, 모든유형의용도가균등한비율로혼합

되어 있으면 1의 값을 갖게 된다.

직주균형지수 산정을 위해서는 거주자와 종사

자의 혼합도를 측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엔트

로피(Entropy) 지수를 이용하였다. 또한 도시형

태 특성은 교차로수밀도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으로 교차로수밀도가높아지면 근린의 블럭크기

가 작아진다.

마지막으로본논문의종속변수는 보행통행여

부(보행 통행=1, 기타 통행=0)이며 종속변수는

이항(binary)으로 구성된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측정방법과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의 보행통행에 영향을

미치는독립변수로개인특성변수와지역특성변수

를동시에고려하면서분석을수행하기위해위계

선형모형(Hirearchical Linear Model)을이용하였

으며 구체적으로는 임의절편로짓모형(Random

Intercept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위계선형

모형은 위계적으로 구조화된자료를 분석하기 위

해설계되어진모형으로여기서자료가위계적구

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측치가 모든 상하위

단위에포함되어계량분석시각기다른모든단위

에 대한 차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자료구조를

의미한다(이경환․안건혁, 2008a).

임의절편모형은 위계선형모형 중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모형으로서오직절편만이무작위적인 것

으로간주하는것이다. 임의절편모형의경우집단

내 모형의 특징은 절편계수만이무작위적인 효과

를 갖고 나머지의 회귀계수는 고정효과(fixed

effect)를갖게된다(곽현근, 2003;이성우외, 2006).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이항(binary)으로 구

성되기 때문에 임의절편모형 중 임의절편로짓모

형을 이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임의절편로짓모형을 3수준모형

으로구축하였다. 여기서 1수준은개인수준이며 2

4) 토지이용혼합도를 측정하는데있어많이사용되고 있는지표에는심슨다양성 지수와엔트로피지수가있다. 본연구에서는토지이용혼합도

를계산하는데쓰인서울시건축물과세대장자료가개수가아닌각용도(주거, 상업, 업무)의면적으로주어지기때문에심슨다양성지수보

다는 엔트로피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엔트로피 지수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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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측정항목 측정방법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편차

독립

변수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나이 응답자의 나이 7 109 36.61 18.44

성별 남자=1, 여자=0 0 1 0.50 0.50

소득

(월평균 소득)

1: 100만원 이하

2: 100~200만원

3 : 200~300만원

4 : 300~500만원

5 : 500~1,000만원

6 : 1,000만원 이상

0 6 3.41 1.21

전문직/사무직 전문직/사무직=1, 기타 직업=0 0 1 0.22 0.41

판매직/서비스직 판매직/서비스직=1, 기타직업=0 0 1 0.14 0.35

일반노무직 일반노무직=1, 기타 직업=0 0 1 0.05 0.22

학생 학생=1, 기타 직업=0 0 1 0.31 0.46

차량소유 차량소유=1, 차량미소유=0 0 1 0.85 0.36

주거유형 아파트=1, 기타 주거유형=0 0 1 0.50 0.50

토지이용

주거밀도
행정동 내 세대수

÷ 행정동 면적(ha)
0.63 186.60 58.28 32.80

토지이용혼합도
주거, 상업, 업무시설의

혼합도(Entropy Index)
0.04 1.00 0.73 0.17

직주균형지수
거주자와 종사자의

혼합도(Entropy Index)
0.45 0.23 0.01 1.00

도시형태 교차로수 밀도
행정동 내 교차로수

÷ 행정동 면적(ha)
0.02 9.35 2.38 1.65

가로환경

범죄 발생률5)
인구(상주인구+종사자) 천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
10.65 19.55 15.25 2.48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

인구(상주인구+종사자) 천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0.51 1.78 0.77 0.26

CCTV 설치율6)
CCTV 개수

÷ 자치구 면적()
4.26 71.28 21.70 17.24

경사도 행정동 내 평균경사도 0.30 44.22 10.38 9.44

종속변수 보행통행
보행 통행=1

기타 통행=0
0 1 0.36 0.48

<표 2> 각 변수의 측정방법 및 기술통계량

수준은개인이거주하고있는행정동, 3수준은개

인이거주하고있는자치구를의미한다. 보행통행

선택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한모형

을 구체적인 함수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5) 2011년 1월 1일~2012년 8월 31일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건수를 이용하였으며 관련 자료가 자치구 단위로 제공됨에

따라 구단위 자료를 이용하였다.

6) 2012년 8월말 기준 자치구별 CCTV 설치대수를 자료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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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1 Model]

 Prob    

 log    

    
  





[Level-2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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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모형측정을위해서는HLM 7.1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으며 최소유의수준을 10%로 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서울시 주민들의 보행통행 패턴 분석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

울시 주민들의 통행수단별 통행비율과평균통행

시간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7)

<그림 1> 통행수단별 통행비율

<그림 2> 통행수단별 평균 통행시간

그 중에서 보행통행은 185,633 통행(trip)으로

전체통행의 33.40%를차지하며평균보행시간은

약 17.77분으로 나타났다. 보행통행이 1회 이상인

주민은 84,393명으로전체인원의약 35.04%에해

당하는데 이들의 하루평균보행통행수는 2.20회,

하루평균보행시간은약 39.09분으로나타났다.8)

이어서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바탕

으로 통행목적별 보행통행 비율과 보행목적별 통

행비율, 보행목적별평균보행시간을분석한결과

는 <그림 3>과 같다.9)

7) 본연구에서는가구통행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통행수단별로분류하여통행비율과평균통행시간을산정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사용된

데이터는 서울시 주민 240,864명에 한정되며, 이로 인해 각 행정동의 표본비율에 따라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8) 본연구에서는연구범위를출발지또는도착지가거주지인경우로한정하였기때문에근린외지역(예를들어직장이나학교근처)에서이루

어지는보행통행은포함되지않는다. 또한 가구통행실태조사(2010)에는가까운거리(집근처슈퍼마켓, 회사 근처식당, 갈아타는곳의정류

장간 이동)를걸어서 이동한 경우와 운동, 산책과 같은 비목적통행은포함되지않기때문에 실제 보행량은 위에서추정한값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9) 통행목적 중 ‘귀가’는 다른 통행목적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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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시 행정동별 보행통행 비율

<그림 3> 통행목적별 보행통행 비율

먼저통행목적별 보행통행비율을 분석한 결과

등교목적의통행에서보행통행비율이 58.76%로

가장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출근 목적의 통행

에서는보행통행비율이 14.48%에불과한것으로

나타나는데, 등교, 쇼핑, 여가 등이주로근린단위

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많음에비해출근통행은

비교적이동거리가먼경우가많기때문에보행통

행 비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보행목적별통행비율을살펴보면보행

통행 중에서는 등교 목적의 통행이 39.52%로 가

장 많고, 이어서 출근(17.07%), 여가(7.77%), 쇼

핑(6.67%) 순으로 나타났다. 1회 이동시평균보

행시간은 15.05~22.84분으로 여가 목적의 보행시

간(22.84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 쇼핑(20.42분), 출근(17.44분), 등교(15.05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쇼핑 목적의 보행과 여가

목적의 보행은 통행비율은 적지만평균보행시간

은 출근이나 등교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행정동별보행통행비율의공간적분포

를 도면화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424개 행정

동에 대해 보행통행 비율을 5단계로 구분하여음

영이진할수록보행통행비율이높고연할수록보

행통행 비율이 낮게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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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보행통행 비율이 높은 행정동으로는

광희동(0.567), 신당1동(0.516), 북아현동(0.514)

등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행정동으로는 내곡동

(0.032), 세곡동(0.071), 평창동(0.130) 등으로 나

타났다. 또한 보행통행 비율에 있어서 행정동에

따라 3.2~56.7%까지큰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

타났다.

이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중구 등이 위치한

도심지역과 서울 동북부지역, 그리고 서남부지역

의 보행통행 비율이 높은 반면 강남구와 서초구

등이포함된강남지역과 성동구의 보행통행 비율

이 낮게 나타났다. 실제 보행통행 비율 상위 20%

에 속하는 85개 행정동 중 12개 동은 은평구, 8개

동은 중구에 속해 있으며, 하위 20%에 속하는 85

개 행정동 중 12개는 강남구, 7개 동은 서초구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행정동 별로 보행통행 비

율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정 부분 근린의 물리

적환경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에서출발한

다. 이와 같은 가설을검증하기 위해 다음절에서

는 임의절편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근린환경이 지

역주민들의 보행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2. 근린환경과주민보행통행의상관관계분석

지역주민들의 보행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10)11)

분석결과에서볼수 있는바와 같이 개인의 사

회경제적특성들중에서는나이, 성별, 소득, 직업,

차량소유 여부, 주거유형이 보행통행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나이가많고남성이며

차량을소유하고 있고소득수준이높을수록 보행

통행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과 관련하

여서는 전문직/사무직, 판매직/서비스직, 일반노

무종사자들은 보행통행이 적은 반면에 학생들은

보행통행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난다. 또

한 주거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보행통행이확연히적은것으로나타난다.

토지이용 변수들 중에서는 토지이용혼합도가

보행통행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밀도는 보행통행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

데이와같은결과는서구의연구결과들과는달리

서울과 같은 고밀도시에서는 주거밀도 상승이 보

행통행 증가로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토지이용혼합 정도가 높을수록 보행통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근린단위에서

주거, 상업, 업무등의통행목적지를혼합시켜통

행수요를내부화함으로써보행통행이늘어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한다. 또한 근린 내

토지이용혼합도가높다는 것은 그만큼근린 내에

보행통행을 유발하는 시설들이많다는 것을 의미

하기때문에이로인해보행통행이늘어나는것으

로 해석된다. 그러나 근린의 직주균형 정도와 보

10) McFadden의유사결정계수는상수항만있는모델(intercept-only model)과전체모델(full model)의 log-likeihood kernels을이용하여산출

하는 방법으로(이희연․노승철, 2012) McFadden의 유사 결정계수를 이용하여 제약모델의 모형설명력을 계산하면 약 11.98%로 나타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로짓분석에서산출된   는 OLS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며, 따라서 로지스틱회귀모델의 적합도를평가할

때  에 크게 의존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이희연․노승철, 2012).

11) 일반적으로 모델의 적합도가 높아질수록 -2LL은 감소하며 0에 가까워지며 모델의 적합도가 나빠질수록 -2LL은커진다(이희연․노승철,

2012). 본연구에서는설명변수를포함하지않은무제약모델의 -2LL이 0.0000693임에비해모든설명변수를포함한제약모델의경우 -2LL

이 0.0000610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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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

(S.E.)
Odd ratio p-value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나이
-0.0064***

(0.0016)
0.9937 <0.001

성별
-0.3786***

(0.0214)
0.6848 <0.001

소득
-0.0771***

(0.0058)
0.9258 <0.001

전문직/사무직
-1.4394***

(0.0410)
0.2371 <0.001

판매직/서비스직
-0.5280***

(0.0323)
0.5898 <0.001

일반노무
-0.6919***

(0.0531)
0.8366 <0.001

학생
0.9008***

(0.0381)
2.4616 <0.001

차량소유
-0.0843***

(0.0134)
0.9191 <0.001

주거유형
-0.1784***

(0.0221)
0.8366 <0.001

토지이용

주거밀도
0.0004

(0.0004)
1.0004 0.332

토지이용혼합
0.2884**

(0.1287)
1.3343 0.026

직주균형지수
-0.1238

(0.0818)
0.8836 0.131

도시형태

교차로수 밀도
0.0280***

(0.009)
1.0284 0.003

가로환경

범죄 발생률
0.0059

(0.0050)
1.0059 0.250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
-0.0286

(0.0444)
0.9719 0.528

CCTV 설치율
0.0004

(0.0012)
1.0004 0.738

경사도
-0.0069***

(0.0026)
0.9931 0.008

상수
-0.0081

(0.1640)
0.9919 0.961

N 511,973

*p<0.1, **p<0.05, ***p<0.01

<표 3> 지역주민들의 보행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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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통행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형태와 관련하여서는 교차로수 밀도가 높

을수록 보행통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통해근린의교차로수밀도가높고블록크기

가 작을수록 보행친화적이며 지역주민들의 보행

통행 또한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로환경과 관련하여서는 경사가

심할수록 개인의 보행통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

타나는데이를통해경사도가보행통행여부를결

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로환경의안전성을나타내는범죄발생률, 보행

자 교통사고 발생률, CCTV 설치율 등의 변수는

보행통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

견되지 않았다.12)

Ⅴ. 결론

보행은 교통과 도시계획 및설계,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 최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이

경환․안건혁, 2007). 특히보행활동이 건강에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발

표됨에따라 건강증진의 측면에서 보행활동이 다

시금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린환경과 주민 보행활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실증적인 연구결과는아직까지많지않은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가구

통행실태조사(2010) 데이터를이용하여지역주민

들의 보행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행통행 활

성화를위한정책방향과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

먼저서울시주민들의보행통행패턴을 분석한

결과보행통행은전체통행의 33.40%를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보행시간은 17.77분으로

나타났다. 또한보행통행이 1회이상인주민은전

체 인원의 35.04%로 이들의 하루 평균 보행시간

은 39.09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

보건협회등에서건강유지를위해권장하는보행

량이 하루 30분 정도임을 고려할때, 일상생활 속

에서 이루어지는 보행통행만으로도 건강 증진에

큰도움이될수있음을시사한다. 즉, 근린환경에

대한개선을통해보행통행이보다활성화될경우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와같은측면에서근린환경과보행통행, 주민건

강의 상관관계가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질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서울시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보행

통행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보행통행

비율에 있어 행정동 별로 약 3.2~56.7%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

는 평균 보행시간을 분석대상으로 한 이경환 안

건혁(2007) 등의 연구와 비교했을때훨씬큰 것

으로13) 근린의 토지이용, 도시형태, 가로환경과

12) Doyle et al.(2006)등의 연구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근린안전성은 보행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될수 있다. 다만 서울의 경우

근린안전성이비교적양호한편이기때문에서울을대상으로한본연구에서는근린안전성과보행통행사이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

계가나타나지않은것으로생각된다. 또한근린안전성의경우본연구에서사용한객관적지표(범죄발생률, 보행자교통사고발생률, CCTV

설치율등)보다실제주민들이인지하는근린안전성이보행활동에더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지만본연구의경우집계데이터(가구통행실

태조사)를이용하다보니주민들이인지하는근린안전성에대한분석은수행하지못하였다. 따라서향후이에대한연구가추가적으로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13) 2005년국민건강영향조사 자료를이용한 이경환 안건혁(2007)의 연구에서는 1주일 간평균보행시간에있어 행정동 별로약 163~409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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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근린환경특성이 지역주민들의 보행통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보행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사회경제적특성이보행통행에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개인특성변수

들이 보행통행수단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기존연구들(이경환․안건혁, 2007;

이경환 외, 2008b)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행수

단선택에있어핵심적인요인은통행자의사회경

제적 특성임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

과에 의하면 나이, 성별, 소득, 직업등에따라 보

행통행비율에서큰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난

다. 따라서보행친화적인근린환경을조성하기위

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둘째, 토지이용특성들 중에서는 토지이용혼합

이 보행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거밀도는 기존서구의 연구결과와는달

리 보행통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국내 도시를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들(이

경환․안건혁, 2007;이경환․안건혁, 2008a)과도

유사한것이다. 따라서향후보행친화적인근린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거밀도를높이는 것보

다는 근린단위에서 주거, 상업, 업무등의 용도를

혼합하는 토지이용정책이 더 유효할것으로 생각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지를 개발할 때 토

지이용혼합을유도하고주거지근처에상업, 업무

지구 등을 함께배치함으로써 보행통행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형태특성들중에서는근린의블럭크

기가 지역주민들의 보행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나타났다. 따라서향후지역주민들의보행활

성화를위해가로의연결성을높이고되도록블럭

크기를 작게 계획할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근린의 블럭크기가 작을수록 지역주민들

의 보행통행이 늘어난다는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을뿐보행통행측면에서적정한블럭크기가구

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못하

였다. 따라서보행친화적인근린의적정블럭크기

에대해서는향후추가적인연구가진행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로환경특성들 중에서는 경사도가 보행

통행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중요한요인으로나

타났다. 경사도는 근린의 주거유형과 함께 국내

주거지의 기본적인 도시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박소현 외, 2009), 기

존 연구들에서도 경사도는 지역주민들의 보행활

동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나타나고있

다. 특히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사가 심한 지역

에서 보행통행이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

당지역의보행환경에대한세심한관리가요구된

다.

본 연구는 전체 보행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근

린환경요인을분석하였지만보행활동은보행목적

에따라보행행태나영향요인또한다를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통근이나 통학, 쇼핑, 운동 및 여가

등목적에따라보행통행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

달라질가능성이있으므로향후이에대한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보행통행과 토지이용, 도시형태, 가로환경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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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통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가이드라

인을제시하였다는측면에서의미를가지며, 향후

보다 보행친화적이고 건강한 근린환경을 조성하

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활용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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